
제주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

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

9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

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.08%

상승했다.

제주지역도 0.01% 상승했다. 시도

별로는 세종이 0.47%로 가장 높은

상승률을 보였으며, 대전(0.31%),

대구(0.18%), 울산(0.17%), 충남

(0.13%), 부산 강원(0.11%), 경기

(0.09%), 전북(0.07%), 경북 경남

(0.05%), 인천(0.04%), 서울

(0.01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.15% 상

승했으며, 제주지역에선 0.01% 올랐

다. 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2020년 9월 11일 금요일6 경 제

10일
코스피지수 2396.48

+20.67
▲ 코스닥지수 884.30

+14.83
▲ 유가(WTI, 달러) 38.05

+1.29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07.67 1166.13 1EUR 1432.76 1376.86

100 1138.51 1099.35 1CNY 182.18 164.84

코로나 못 피한 제주도 1호 블록체인 앱

제주도내 카페를 방문하면 암호화

폐를 보상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

반 사용자 행동보상 서비스 애플리

케이션(앱) 줍줍(JUB JUB)이 코

로나19로 인해 고전을 면하지 못하

고 있다.

제주시 건입동 소재 혁신성장거점

센터 W360 에 입주한 블록체인 스

타 트 업 위 블 락 아 시 아

(WEBLOCASIA, 대표 홍준) 는

지난해 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애

플리케이션(앱) 줍줍을 출시했다.

스마트폰 사용자는 기종에 상관없

이 누구나 줍줍 앱을 설치해 서비

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사용자는 위블

락과 서비스 계약을 맺은 도내 400

여개 카페를 방문하면 보상으로 암

호화폐인 윅토큰(WOK)을 주울 수

있다. 토큰은 하루에 3000~4000개

를 받을 수 있으며, 원화로 환산하

면 3000~4000원 정도이다.

위블락은 이를 위해 도내 3000여

개 카페 중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

가를 받고 있는 400여개 카페와 직

간접적인 제휴를 맺었다.

위블락아시아는 사용자들이 수집

한 토큰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

거나 각종 기념품을 사는데 쓸 수 있

도록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

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

나 코로나19가 줍줍 서비스 활성

화의 발목을 잡았다.

홍준 대표는 올해초에 마케팅을

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

마케팅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줍

줍 이용자들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

있었다. (이용 활성화를 위해) 다른

카페와 제휴도 강화해야 하는데 5~6

개월 정도 미뤄진 상태 라며 당초

에는 카페에 가서 받은 토큰을 커피

쿠폰으로 교환하거나 결재를 할 수

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이

런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고 말했다.

홍 대표는 이어 제주에 온 스타트

업들이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

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올해 말이

나 내년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

있는 부분을 찾을 예정 이라고 했다.

한편 W360 은 제주창조경제혁

신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

지원센터가 협력해 (구)기상청 건

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으로 이

달 현재 위블락아시아 등 블록체

인 빅데이터 분야의 7개사가 입주해

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이제 겨우 싹 틔웠는데… 10일 태풍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밭에서 발아한 무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자 농민이

밭을 갈아엎고 있다. 이상국기자

극조생 감귤을 10월 10일 이전에 출

하하려면 사전검사를 받아 당도 등이

일정 기준을 넘어야 출하할 수 있다.

제주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

익은 극조생 감귤의 유통이 예상됨

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출하전 사전

검사와 감귤 유통특별지도단속반을

운영, 비상품의 출하 유통 차단에 나

선다고 10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전 극조

생 감귤 수확과 출하를 희망하는 농

가와 유통인은 농정과 상황실로 신

고 접수하면 유통지도단속반이 현장

에서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

게 된다. 품질검사 기준은 당도 8브

릭스 이상, 중량 53~135g 범위여야

한다.

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10개반 44

명(공무원 28명, 민간인 16명)으로

편성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할 예정

인데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5곳, 제

주항, 한림항, 택배취급소 118곳, 재

래시장, 감귤직매장을 중심으로 단

속활동을 펼친다.

특히 시는 비상품 감귤의 출하를

막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극

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

용한 감귤 수확전 현장 파악과 후숙

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

다.

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제주자치

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

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를 부과한다. 2회 이상 적발된 선과

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

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

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

없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 최근 제주시 지역의 감귤 밭

떼기거래가격은 3.75㎏에 2500~

3000원으로, 작년보다 500~1000원

높게 형성되고 있다.

시 관계자는 지난해 25건, 18t의

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

기처분과 경고, 과태료 처분을 내렸

다 며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

유통하는 행위는 제주감귤의 전체적

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가격에도

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만큼 극조

생 감귤 후숙현장을 발견할 경우 제

주시 농정과와 읍면동으로 신고해

달라 고 당부했다. 문미숙기자

올해 제주도 봄감자 생산량이 지난

해에 비해 1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봄

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에 따르면 전

국 봄감자 생산량은 37만 6349t으로

지난해 46만 5948t보다 8만 9599t

(19.2%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중 제주도내 생산량은 1만9182t

으로 지난해(1만9477t)보다 1.5%

감소했다. 재배면적도 2019년 706㏊

에서 지난해 643㏊로 9.0% 줄었다.

전국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북

이 6만5340t으로 전국 생산량의

17.4%를 차지했으며, 이어 전남 5만

2603t(14.0%), 충남 4만8042t

(12.8%) 순이다.

봄감자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올

해 파종기(2~3월) 가격 하락이 영향

을 주었기 때문이다. 지난 2~3월 평

균 감자가격은 kg당 1179원으로

2018년 2909원, 2019년 1628원보다

하락했다. 감자 재배면적(1만6339

ha)이 지난해 1만 8150ha보다 1811

ha(10.0%) 감소한 것도 생산량 감

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.

봄감자 10a당 생산량은 2303kg으

로 지난해 2567kg보다 264kg

(10.3%) 감소했다. 이에 반해 제주

는 2983kg으로 지난해 2758kg보다

8.2% 증가했다.

통계청 관계자는 생육기 기상여

건 악화와 수확기(6-7월) 잦은 비로

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했고 올해

5~7월 평균 일조시간이 지난해에 비

해 줄어든 것이 봄감자 생산량에 큰

영향을 주었다 고 말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술을

활용한 배터리 이력 관리로 전기차

폐배터리 산업을 선도한다고 10일

밝혔다.

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

모 사업에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

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

사업 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

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.

또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폐

배터리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

해 입고부터 검사, 재조립, 출고까지

폐배터리 처리 전 과정의 데이터를

블록체인을 이용한 등재 관리를 추

진하고 있다.

도는 올해 전기차 핵심동력으로

사용하는 배터리의 전 주기(운행중

배터리, 폐 배터리, 재사용 에너지저

장장치)에 대한 이력관리 플랫폼으

로 품질을 규격화하고, 재활용 배터

리의 거래와 유통기준을 마련할 계

획이다.

특히 가로등이나 무정전 전원장치

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

을 보호하고, 배터리 관련 빅데이터

수집 공유로 관련 신산업 창출에도

주력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제주도는 운행 중인 전

기차 배터리에서 운전자에게 필요한

정보를 표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

중이다.

배터리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

급가속 급감속 횟수를 표시해 운행

습관 개선 및 급속 완속 충전시간,

배터리 성능 상태 등을 운전자가 미

리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

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

망이다. 이태윤기자


